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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해녀음식이야기▪ ▪

강애심- -

질 어떻게 해 하게* ?

특 하게 어릴 다에 가 운 게 니 시어 니 학 가고..

학 질 연 럽게 운 게 니 시어 니 헤엄도 못 쳤5 .

었 가 웠어 .

에 어 해산 많* ?

리도 다 다 럼 복 해삼 어 에 가 났었 지, , , ,

고 주 어 워 지귀도에 많 다고 하 우리 언 가. .

없어 가 니

하 업* ?

해삼 복 사 니 식재료 하든가 하, , .

든가 갈 하든가 뿐만 니 간 해 들 것 가 가 그 게 해 어, ,

사 에 하고 해 들 돈 만든다고 사 에 가 가 사.. .

특 하게 집에 들 타지에 사 엄마들 가 가 갈 만들어,

보내주고 그 여 우리 에 갈 해 마 할 사업 했었어 갈, .

하 냉동 하다 보니 돼 지 해 여 하다가 그만 고.

질 갈 간식 가 가 것* ?

빵 커피 탈 에 다 비해 습니다 질하 에 고 질하고 다같, , , .

공용 고 질 시간 시간 도 그 에 시간 했 지 시간 도 해. 4 , 5~6 4 .

억*

탈 에 갈 고 하 워 에 가

지 만들어 워 집에 가 가고 들 주고 도 시어 니 질할 낳고 돌

그것 얻어 고 시어 니 질하 에 주 갔었어 그 맛 지 생각하.

지 맛 그 게 없어 그런 그런가.. .

해산 별 리*

1.

하고 게 어 해삼과 어 미역 하 맛 어 갖.. .

다 하고 별 다 게 하 게 그냥 다 에 후 에 살짝 살짝 워.. .. ..

갖 마 다진 것 게 해 재워 다가 고.. , , ,

하고 후 에다 살짝 사 해 들 합니다 경 사 에 게. .

어 갈 쳐 갖 다 죠 럼 갖 고 게 도. . .

하고 고 하 것도 고 만 어 갖

습니다 그것 냐 다 질 들어가 냉동 게 해 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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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어 냉 고에 도 어도 고 그 상 냉동하 것. 4~5

죠 게우 고 하 게 니고 맛 게 게 고 다 하 집에. 1kg

사 들 게 어 사 도 고 니 십 에 도 어 사

도 고 다 하게

보말2.

에 보말하 식사 에 보 어 어 삶,

어 에 보말 다 하게 도 하고 죽도 고 도 하고 여러 가

지 다 하게 도 하고 맛 어 고사리에 보말 고 볶 하 맛,

어 보말고사리 볶. ,

복3.

복 귀한 것 다 보니 사 들 가 가지 것 들. .

울 돈보다 들 건강하게 워 니 복 집에 가 니다.

여 그 럼 뿌 게 그 우 타

고 울 그 게 해 우 어 신에 든가. ..

우 생 런 걸 하 복 여 그 우 타

고 복 믹 에 갈 그걸 죽도 여 고 복 보 식 개 에 귀

하니 다 것 럼 보말 럼 하게 가 가 없 건 에 죽, .

에 게 어 과 복 게 것과 간 맞춰 고 냄

비에 볶 복 갓 만 만 그다 엔 고 죽 죠 죽 다. , .

지 고 하게 맛 어 그 맛 고 해 에 복 많 고 리니, .

식 니 다가 집에 걸 주 했거든 도 시어 니 시 가,

주 질 하 상 에 했 니 가 울 에 복 건 집에

가 그 많 었 우리 시어 니가 다 하게 여 죽도 하고 그 에다가 몸,

체 살짝 게 워 실에 꿰 목에 걸어주 가 다니 과 신 빨 고 어

고 그러 고 하게 맛 니 그 게 에 식 그 게 했고 귀하다. .

보니 갖 해 같 것 어 맛 것 같

해삼4.

해삼 하 맛 습니다 게 어 돌미역 고 살짝 어 고 사,

들 맛 없다고 하 맛 어 고 갓 미,

리 같 것 고 고 에 식 고 가루 고 고, . ,

하 맛 어 해삼 도 후 에 살짝 특 한 맛.

해삼 볼 볼 어 가 사 컹 컹하니 드러워,

살짝 운 에 담그고 얼 에 담갔다가 드시고 어 해삼 보 징. ..

그럽고 한 생체 어 어 것 사 들 그 게 에 거든 .

그 게 어 집에 사 해삼 하 럼,

미역 살짝 고 게 해 에 살짝 비벼 그것, , ,

어 지 도 거든 해삼 그 게 해 고 해삼 말 게 니. .

주도 삼 어 말 본 사 들어 말 다 말10kg 1k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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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어 든 그 그 사 해 보 고 하다가 가 그만 었다고 하,

보지 못했고 지에 가 삼 에 살짝 담갔다가 그것 말리 내

가 듣 말리 도 주 고가 가하 고가가 돼10kg 1kg . 1kg . 10kg

하고 삶 다 에 말 생 말리 없어 살짝 삶, .. .. ,

계에 말리 가 그 가 가 가하 가격 고10kg 1~2kg, 10kg ,

돼 고 리에만 들어간다고 하

우5.

우리 많 지 월 쪽에 단체 할 도 많 다고 하, ,

우리 그 게 고 에도 우리 다에 많 했 도 했었어 우리도. ,

에 가 질하 에 보 도 하 그것 우 만들 원재료 우 가, .

사리 빨고 에 빨 고 복하 것 복해 에 빨 빨간색 싹5~6

없어 빨간색 없어질 만 하 게 우미 만들 다 하게 빨간색 다고, , ,

빨간색 웬만 들어가 것도 우미 만들어 우리 빨갛게 해보고 해 학,

학생들 에 우 삶 게 들어 어 다 하게 다에 식 만드 게,

도 에 웠 에 어 들 해 것만 어 가 직 워 학생들한

한다고 하 게 것 에다 시간 도 고 고 고 우 가사리가1 ,

다 하 삼다 니 개 도 고 에 고가 것 같 도 다200g 1,8l 2

보 고가 그 학생들한 도 매 마다 했 뒷 에 보 탱.

탱 하게 돼 가 고 가 가고 그러 그것 럼 살짝 어 진간 집에

간 담그 사 집간 든가 고 간하고 살짝 어 얹

고 만들 그것 그 에 만들어 냉 고에 어 여 에 주 열 많 사

들 어 갔다 한 사 들 한 그 고 원 에 그 식 하도,

우니 게 하 몸 게 하 식 고 하 사가 니,

연 못해 지만 듣 말에 하 재우 고 식 했다고 지 도 다 사 들도,

그 게 겠지만 운 여 싼 맛에 용 드시 들 많 다 식 듬 듬,

어 고 어 다든가 에 할 컹하니 볶 가루 집. ..

어 고 하게..

6.

게 고 게 습니다 다에 보 보지 징그러워. ..

보지 지 도 보 징그러워 질해도 지도 삶, . 35 .. ,

시커 고 맛 보다 맛 다고 하 고 하게 어 고 그것도 해, ,

고 다에 것 상 고 같 것 워 듯 워 지 못하 에 항시 어.

그냥 어 거 쳐 거 별다 도 하고 그 게 해. .. 1kg

가 것 삶 그맣게 보 에 게 삶 시 에1~200g .

도 린다고 하 게 어 니 후 에 어 하고. ,

니 삶 어 도 하고 에가 많 었다고 하 게.. .

다고 그 한 게 고 같 건 게 보 만 하지 가 건지,

건지 생각 없 에 다에 보고 사 들 에 사 들.

하 리가 건 거 게 할 보 그게 빨간 색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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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것 째 낼 보 보 색 쏟 보 색 몸에 다고 그것도 몸,

에 상당 가 다에 복보다도 것 고 어 들 많 합,

니다 내.

청각7.

청각 월에 에 들어가 보 많 고 심 사 들 고 싶 사 들 만1 ,

도 청각 해 청각 에 집어 색 변하거든, . ,

거 한 게 그 도 어 고 냉 여 에 시원하게 냉 고 고 갖. ,

고 에다 냉 하 맛 어 그리고 할 만들 청각 같 거든,

그러 가 맛 어 쫄 쫄 하고 간 간에 특 한 냄새가, , .,

같 것 할 어 하고 청각 말 다가 에 리고 쓰죠 말 보지.. ,

했 그 게 말릴 만 지 우리 다에 한 가 만 도 어. . ,

다 에 보 게 해 냉동했다가 주 여 고 할 에 없 시

가 많 니 사다가 할 습니다 맛 고 에 게. , ,

미역8.

미역 많 납니다 만 취 간 해 리 월 지 미리 것. . 5 19

가 들어 미역 에 볼 볼 한 게 생 만각 돼 못 고 월 말 지, 3

도 하고 그 다 에 매역 고 해 째 미역 어 째 미,

역 그것 월에 취하고 미역 말 다가 주 여 고 생 빨 냉동, 5 ..

헸다가 리 갖 게 해 고 하, , ,

맛 어 해 들 운 하 식당 그걸 해 막 가 가고. 3~4

달 고 그 게 고 게 에 우 미리 만들어, .

다시마 등 고 마 든가 항생 고 사니 마 고 한 시간, , ,

도 다시마 다 우러 가든 그 체 걸 다가, ,

고 시 하 그 미역 어 게 고 어보 간 맞 가,

맞 가 보고 맞 고 게가 워 짠 것 니 거 같 것,

해도 돼 어 보고 싱겁거 그러 간 하고 그러고 에 맞 그냥 드시,

고 게 워 것 못 어 게가 워 귀한 것 니 게 것 미역 빨.. , .

미역에 싸 싸 어 본 사 미역에 싸 맛 어 게 삶, . ,

어도 돼 워 것보다 삶 쪼개 거 과 게 과 리가,

거든 리돼 들 에 고 그랬 지상 식들 많,

들 그거 겟어 지 어 들 하죠 지 도 계 에 싸 합니, .. . ..

다 계 에 하고 게 하 겨울. .

에 것 그러고 겨울에 에 가 고 게 하다 보 사 없어

어 다 사 들 것 어보 맛 어 에도 어 니.

가 많 에 삶 쪼개 리돼 게도 리 것,

고 어 게 삶 해 가 한 삶 보 고 도 삶 것, , .

해 마 삶 그 게 니 게도 삶 실 실 에 할 것,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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톳9.

한 우리 어 간 우리 다에 것도 고 톳, , , .

도 사 생 어 고 등 해 고 하 맛,

경 사 집에 가 고 간 하 가 하게 식 고 고 가루? ,

게 등 많 들어가 식당 가보 엔 고 톳하고 리 고 하게 맛 그,

게 하고 톳 들 가루 하고 톳 여러 가지 할 어 여 에 톳.. ,

냉 도 해 고 사 지 톳 에 얹 고 톳 니 해 고,

톳과 어 드시 도 고 톳 에 다니 다 하게 만들어 그 게 어

어10.

어 많 도 간간 어 삶 거 그거죠, , , . ,

하게 어 갖 어 고 에 하 맛 고 삶 그냥

고 어 도 하고 어 별다 게 어죽 여 에 었다고 하..

어 어 비린내가 다고 보 식 어 어떻게 사용하냐 하, ,

삼 마 어하고 삼합해 그것 사 어 사 들 가 하 다리, ,

사 들 그 게 해 여 도 어 신들 말 에 한 겨, , , ‘

울에 어 만 튼튼하다고 럼 해3kg ’ .

말11.

망 개비 럼 돌에 거 그거 죽 여 맛 복죽 다 죽, .. ..

비 해 보 그 고 한 맛 그것도 삶 떼어보 간에 보 다 실 같.

것 어 그것 거하고 죽 여 맛 어 죽 만 하 게 니 간, ,

에다 만들 마 고 다 거 쪽 만들어 그것에 비벼. , ,

같 거 할 못해 그 지 죠 마 도에 가 엄청 많 여 도 납니, , ,

다 그런 막 많 죠 만 뿐 지 에 가 많 다고 하고. , .

12.

떼다가 개비하고 갑 껴 돌에다가 살살 비비 에 만 게 다 겨 그 다,

에 삶 어 고 후 에 듬뿍 고 볶 럼 달달 볶 그

맛 어 다 해 에 마 갖 고 비벼 집, ..

가보니 했 들 그러니 다고 해 살짝살짝 후 에,

니 맛 어 ,

13.

니다

14.

우리 사 한 사 도 없어 들 울 많 어

들거든 도망가고 한 마리 게보다 빨 고 그러 막, . .

에다 간에 비린내 고등어 어 에다 워 니다 그러 그거 고,

냄새 맡고 다 니다 그 거 집에 한 주 고 지 못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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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그 에 고 한 들 막 뛰어다니 살 고 하, ,

루 살 다 어 하룻 지 뒷 보 게도 다 뻗 상태고 시커 게,

어 고 그러 어 에 믹 없 에 에다 막 뿌 한,,

헝겊에 짜 들 식 할 죽 여 주 들도 맛 지 었어 우리.

죽 여 주고 여 고 그것도 짠 다에 사 것 어 보고 싱.. ,,

거우 간하고 간 항상 에 것 해감시 고 갖 에 고 에 마.. ,

듬뿍 고 후 에 볶 삭 삭하게 어 신들 많 해 었어

에 싫어 만 뻗 게 많 니 우리 울 런 거, .

많 해 습니다 게도 짜 우 타 고 건강식 도 어 다 하게 도, .. ..

고 같 니 그것만 하지 말고 든가 어 같 고 거 다 고.. .

볶 맛 습니다 못해 못 거지 엔 도 그런 많 했었. , ..

감태15.

감태 어 보지 습니다 감태 어 도 어보지 에 겠고 감태.

용 들어간다고 하 하 것 지만 감태 취 하고 태, . ,

것 가 감태여 낮에 다에 가 보 감태 고 감태에 달,

들 습니다 감태 해 업 들에게 거 에 쓰냐고 어보 주. ,

한 에 쓴다고 말만 들었고 하 것 못해 어

ᄆᆞᆷ16.

ᄆᆞᆷ 용 그것도 마 가지 톳 에도 마 가지 집에, ,, ,

게 해 보 에 도 지 어 맛 어

고 그 어 고 ᄆᆞᆷ 에도 그 게 해 다 들 ᅟᅮᆨ, ,

지 어 감 맛 것 ᄆᆞᆷ 한 들 가,

루도 고 에 ᄆᆞᆷ 같 가루 살짝 어 특 한 맛

ᄆᆞᆷ ᄆᆞᆷ 식당같 에가보 사용 어 재료가ᄆᆞᆷ 지 닌지 게. ..

해 가 에 그 게 해 겠습니 ᄆᆞᆷ하고 갖 고 에. ?

들 가루 든가 니 가루 고 등 고 고 맛 죠ㅏ

17.

들어 니다 겠습니다. .

리 해 집에 만 경 사* ?

해 하 사 들 심 사 들 같 것 해산 하 주 신경,

할 도고 해 들 경 사 에 해 우리도 집 에 경 사 해 하 사, ,

에 없어 시 들 에 하든가 하든가 해삼. .

하든가 해 가지 에 한 가지 하 돌 가 지내니 돌,

가 다 첫 집에 가 고 그 다 에 우리 집에 다고 들.

든가 든가 그것 어 한다고 고 가, ..

해 들만 보 식*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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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 어 사 들 별 돈 워 그런지 겠지만 몸, , ,

피곤할 그럴 에 거 떼었 니 복 가 가 죽 여 겠‘

다 몸 걷지 못하겠다고 할 니들 게 말합니다 복 그 게 해 해 들. ’ .

가 가 가 같 경우에 복하 보다 들 건강하게 운다고 등 생.

든가 런 게 뇌에 다고 해 들 주 런 걸 많 편 니다 우리.

들 주 게 하게 커 우리 시어 니가 그 게 하 울, , . .

질 가지고 가 비상식량* ?

비상식량 귤도 가 가고 고 마 삶 주 가 가고 할 니들도 심심하다고 사탕 같

것 가지고 가 고 다니고 냐하 에 들 에 식들 어, ,

시간 거꾸 태 몸 다리 고 걸어 다니다가 다 에 시간,

도 사 동 거꾸 생 해 리가 쳐 지고 그 식 같,

태 하거든 그 다고 고 갔다 고 마 집에 사, , ,

니 생 집에 가 들 다가 가 고 다 하게 다에 가 러 내‘

가 가 것 다 그러 맛 게 고 그’ .

질 들지 지* ?

에 울 엄청 들었죠 들고 에도 해삼 가 새내 학생들.

해삼 마리 주 하 에 해삼 어떻게 보 냐 하니

다 게 어지고 같 게 돋 게 럼 해삼 몸에 만 고 만1cm

뿔 다 걔 징그럽다고 하 가 질할 에 다에, 1

도 훈 하고 진 하고 했 시간 월 주 가 운 다10 , 10

에 했죠 진 하다 보니 지 상 내 에 여 사 주 상, ,

어 그 사 들 빼고 그 다 상 질할 에 다에 들어가 해삼. ,

어 못 거 워 에 돌 가 가 돌 동그 게 돼 동, .. ,

그 게 그 고 거지 질할 에 그 게 다 하니 학생들.

막 웃어 그것 보니 그러냐 우리 질할 에 해삼. , ,

었거든 그 다에 가 사 도 없고 것도 하다 보니 한 식 니었.

어 드 고 내 고 리 도 하고 고 들어가 거니 보여, ..

못 지

것 못 보 해산* ?

못 보 해삼 해 들 상한 만 해삼 고 해삼 말고 지에. , ,

내가 질 갔었 지 해산 다 그 게 맣 해삼 고 색, ,

해삼 어 가 우리 다에 도 하 시 해 그 그것 해삼.

니 가 가 고 드럽고 맛 그 해삼 가 지에 어 보니. ,

맛 닭 삶 닭 삶 사 귀포 가 식당 가보, .. ?

닭 하 해 고 해 든가 할 게 고 하 도 집에 닭 삶

고 지만 가 지 그 해삼 질해 닭 삶 .

해삼 고 복 고 삼합 하 거 거 에다 사니 마 통 고 그 해삼,

복 맛 어 보 식 닭보다도 해삼하고 복 닭 질 들어가 그런가 맛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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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 못할 만 해삼 쫄 쫄 하고 고 하고 삼 겠고 삼 지..

사 님 해 보 식 고 어 보 고 주 복하고 해삼하고 닭하고

맛 .

해 학 언 개 하* ?

월 학식 시간 달 동 주말마다 직 들 에 할 귀어 귀5 20 , 80 . , ..

에 지 해 하지 게 해 지 도 마 가지 에 그 게30%

만들었 에 하시 고 하시 도 많 에 에 경험도 없고 지게. 1

짜 고 해도 미 한 많 거든 그 지에 계신 님 가 한다고.

여하 걸 싫어하 가 에 여 못했어 그런 그 게 해 겠,

그 생각 주 들 럼 고 해 사 들 들 에. ,, 4~50

살 그 게 하겠습니 핸드폰도 마트폰 없 들도 그 보니? .

드신 들 못한다고 폴 하 시지 드 든가 지 든가 든가 할,

몰 그게 게 만 어 겠다 그러 맞 해 했 님 그. 1

만 하시 고 하고 주 학에 쿠 다 빙 직 님 여러 어 거 가,

님 한 빙하고 할 에 지도 하고 마 리 하 님 하고 어5 , 5

시간 열심 여 시간 동 하고 실 들어가 어 님들1 20

도가 해 학 생님 같 들어가 들어가 한 시간 하고 엄마들, 1:1

에 보내고 그 다 에 지도 하에 들 마 리 하죠1~20 5 .

식 게 하 엄마들 게 했지만 게 하 게 겠다 하 것 지 보고 그

게 하고 마 리 하죠 해 에 건 니고 에 학생. 3 , 1 1

들어 지지도 고 개월 만에 각계 에 하고 그 갑 열게, 6

돼 사 못 울 심 사 했 다행 들어 들어 지 못30 33 3

하고 어 들 들어 냐하 주 사 주 컨 에 허30 ,

님 울에 사학 신 들 에 업하신 후에 어, . .

다 그 게 었 프 필에 거꾸 고 고 가 그 사 들 에 뻥뻥, ..

리 고 그랬 한다고 했 에 보니 그런 들 많 여

었어 그 들 그 들 사고 사 고 그 겠지만 다에 등 사,

고 등 니 에 게 했고 해도 들어 사 들 그러. 1

리 고 생각합니다 심들 많 지원 에 어. 81 51

.

시간 죄 합니다 몸도 별 신 감사합니다. ..


